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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건재 정인승 선생님

김승곤 ․ 건국 학교 국어국문학과 명  교수

1. 미국 유학을 꿈꾸었던 선생님

건재 정인승 선생님은 어려서 한문을 배우시다가 종형의 향으로 

신학문에 뜻을 두셨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 서울 정연학원과 

동학교에서 공부하신 다음 미국 유학을 해 종로구 내자동 소재 종교

교회에서 1년 동안 어를 공부하셨고, 1921년 4월부터 1925년 3월까지 

연희 문학교에서 문과의  과정을 마치고 수석으로 졸업하셨는데 재

학 시에는 어를 공하셨다. 선생님이 연희 문학교 시  존경하며 

친하게 지냈던 분은 한결 김윤경 선생이었다. 선생님의 말 에 따르면 

한결은 3년 선배로 우리 에 지 한 심을 가졌던 분이고, 선생님의 

우리말 연구에 큰 향을  분이다. 선생님은 정인보 선생의 수사학 

강의와 피셔(Fisher) 교수의 셰익스피어 강의, 원한경 교수의 아동심리

학 강의 등에서 학문 , 사상 으로 큰 향을 받았는데, 특히 김윤경 

선배와 정인보 선생 두 분에게서는 더 큰 향을 받았다고 하셨다. 선

생님이 우리말과 에 한 심이 컸던 것은 바로 정인보 선생이 수

사학 강의에서 ‘새벽 서리 찬바람에…….’라는 구 을 로 들면서 우리

말의 우수성을 가르친 데서 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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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고보의 윤치호 교장이 찾아와서 자기 학교로 와 달라고 요청하므

로 쾌히 승낙하셨는데, 느닷없이 고창고보의 양태순 교장도 자기 학교

로 와 달라고 간곡히 권유하매, 송도고보는 그만두고 고창고보로 가시

기로 하 다. 1년간만 취직하여 여비를 마련하고 미국으로 떠나시겠다

는 결심 아래 양 교장의 말을 들었던 선생님은 10년이란 세월을 그곳

에서 보내고 말았다.

2. 건재 선생과 조선어학회

교단을 떠났던 선생님은 돈암동에서 염소 목장을 하며 우울한 나날

을 보내고 계셨다. 1936년 이른  외솔 최 배 선생님이 목장으로 건

재 선생을 찾아와서 학회에서 추진 인《조선말 큰사 》의 편찬 일을 

맡아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자, 선생님은 주 하지도 않고 즉각 승낙하

여 그해 4월 1일부터 사  편찬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외솔이 선생님

을 사  편찬의 임자로 생각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건재 선생님이 

고창고보 재직 시에 1934년 4월부터 6월까지《한 》(11～13호)에 맞

춤법에 한 질문을 하여 왔는데 당시 그 답변을 맡았던 김윤경 선생

이 여간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에 정인승이란 이름이 

학회 안에 리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그 후 외솔 선생은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연 되다시피 되어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윤재 선생은 1937

년 6월 7일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구 되자, 사  편찬은 선생님

과 이극로 박사 두 분이 학회를 표하여 맡아보게 되었다. 이때부터 

선생님은 사  편찬은 물론 ‘한  맞춤법 통일안’의 수정  기 원

(1936. 11. 28.～1940. 6. 15.), 기 지《한 》의 편집  발행(49～93호, 

1937. 10.～1942. 4.)을 맡았고,《한 》의 ‘물음과 답’란의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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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10월부터 1949년 7월(49～108호)까지,  1959년 10월 9일부터 

1963년 9월 30일(125～132호)까지 하셨다.《조선말 큰사 》은 1939년 

말에, 완성된 원고의 3분의 1가량을 총독부 도서과에 내어 본문  많

은 삭제와 정정을 조건으로 1940년 3월 13일 겨우 출  허락을 받았으

나, 출  자 이 없어 계자들을 애태웠다. 그러던  이우식 선생이 

매달 250원씩 학회 운 비를 내놓기로 하여, 동출 사 노성식 사장의 

특별한 호의로 1942년 부터 출  허가를 받은 원고 조 을 시작하 다.

3. 광복 후 사전 편찬에 쏟은 열정

1942년 9월 30일, 이극로, 권승욱, 건재 선생님 세 분이 밤새도록 사

 편찬 일을 하고 10월 1일 새벽에 퇴근하여 자택으로 발을 옮겼다. 

원고 일부가 인쇄에 부쳐졌고 남은 원고 정리가 바빴기 때문에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 다. 10월 1일 새벽 선생님이 집에 도착하여 

보니 형사 두 명이 와 있었고 바로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이 사

건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의 시발이었다. 

선생님이 함흥형무소에서 풀려나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  

편찬에 착수하려 하 으나 원고지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수소문하여 보

니 원고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증거물로 함흥경찰서에 압송되었는데,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일차 선고에 불복하여 서울고법에 상고하자 이 

원고가 서울로 운송되는 도 에 해방이 되어 서울역에 있는 운송 회사

의 지하 창고에 보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학회에서 알고 곧 찾아와

서 작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당시에는 사 학에 한 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  편찬 지침서도 없었으므로 사  편찬에서 생기는 문제는 

편찬원들이 토론하고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사

 편찬 에 있었던 웃지 못할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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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궁둥이’라는 말이 있다. 이에 련된 말을 조사해 보니 ‘궁둥이, 궁

뎅이, 엉덩이, 엉뎅이, 응덩이, 응뎅이, 방둥이, 방뒹이’ 등이 있었다. 여기

서 ‘궁둥이’ 계통의 말은 ‘ㄱ’자 에, ‘엉덩이’ 계통의 말은 ‘ㅏ’자 에, 

‘방둥이’ 계통의 말은 ‘ㅂ’자 에 각각 카드를 찾아내어 벌여 놓고 건재 

선생에게 해결책을 물었다.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자, 옷을 벗고 ‘궁둥

이’를 내어 놓고 어디까지가 ‘궁둥이’이고 어디까지가 ‘엉덩이’이며 어디

가 ‘방둥이’인가를 토론하 다고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말 속담에 

‘궁둥이 내외’란 말은 있어도 ‘엉덩이 내외’란 말은 없음을 알고 이 두 말

이 다름을 알게 되매 건재 선생님은 ‘궁둥이’는 ‘엉덩이’ 아래로서 앉으면 

바닥에 닿는 부분이라 하고 ‘엉덩이’는 ‘볼기’의 에 있는 부분이라 하셨

다. 이 외에 여러 시간의 논란 끝에 ‘볼기’는 ‘뒤쪽 허리 아래로 허벅다리 

의 좌우 쪽으로 살이 두둑한 부분’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 사실 하나

만 보더라도 사  편찬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으며 한 건재 선생을 

비롯한 편찬원들이 얼마나 정열을 쏟았는가를 알 수 있다.

 하나 여기서 밝힐 일은 복 후 첫째 권 조 을 다 마쳤는데 어

 된 문인지 그  일부가 허물어져서 야단이 났던 일이다. 외솔 선

생도 자신이 없다 하고 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건재 

선생이 나서서 꼼꼼히 처리하시어 완 히 원상태로 복원하셨고, 이에 

학회에서는 박수가 터지고 모두 크게 환호하 다고 한다. 이처럼 선생

님은 박 에 생활고로 나날을 보내면서도《조선말 큰사 》이 완간되기

까지 최선을 다하신바, 그 업 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4. 선생님의 이모저모

쓴이가 선생님께 배울 때의 일이다. 여름 어느 날 종로의 신흥반

에서 술을 하면서 이런 런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 학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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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을 성모음이라 하 는데, 양성․음성의 두 가지  하나로 말한

다면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 여쭈었더니, 선생님은 거침없이 ‘이’는 

음성모음이라고 하셨다. 그 까닭을 여쭈었더니 우리말의 고모음은 모두 

음성모음이기 때문이라 하셨다. 사실 그 말 이 옳았음을 알고 그 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선생님은 좌담을 참 잘하시는 어른이었다. 한 번은 사람이 늙으

면 느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면서 말 하셨다. 첫째, ‘체 이 는다.’ 하

시고는 어서는 계단을 잘도 오르내리는데 늙으면 천천히 오르내리게 

되는 까닭이 체 이 늘어서라고 하셨다. 둘째는 ‘시력이 는다.’고 하시

면서 어서는 책을 에 가깝게 고 을 읽으나 늙어서는 을 멀

리하고 읽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셋째는 ‘목이 늘어난다.’고 하시고 

어서는 식사를 할 때 목을 빼지 않고 잘 먹으나 늙으면 목을 쭉 빼고 

음식물을 삼키기 때문이라고 하시어 좌 을 웃기기도 하 다.

선생님은 주역의 가이시기도 하 다. 쓴이가 학원에서 ‘훈민정

음’ 강의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제자해’를 강의하실 때 ‘괘’를 척척 그

려내면서 자유자재로 풀이하셨다. 즉, 태극에서 음(--)과 양(―)이 갈리

고 여기에서 사상이 생기며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고 하시고는 첫째, 건

(乾)으로 뜻은 ‘하늘’이요 괘는 ☰(乾三連), 둘째는 태(兌)로 뜻은 ‘못’이

요 괘는 ☱(兌上絶), 셋째는 이(離)로 뜻은 ‘불’이요 괘는 ☲(離中虛), 넷

째는 진(震)으로 뜻은 ‘우 ’요 괘는 ☳(震下連), 다섯째는 손(巽)으로 

뜻은 ‘바람’이며 괘는 ☴(巽下絶), 여섯째는 감(坎)으로 뜻은 ‘물’이며 괘

는 ☵(坎中連), 일곱째는 간(艮)으로 뜻은 ‘산’이며 괘는 ☶(艮上連), 여

덟째는 곤(坤)으로 뜻은 ‘땅’이며 괘는 ☷(坤三絶) 등이라 하시면서 유

창하게 설명하셨다. 64괘는 이 팔괘를 거듭하여 만든 것인데 ‘제자해’의 

‘곤복지간 태극(坤復之間爲太極)’이라는 구 을 설명하기 하여 64괘 

의 건(乾)☰☰, 곤(坤)☷☷, 구(姤)☰☴, 복(復)☷☳, 돈(遯)☰☶, 임(臨)

☷☵, 부(否)☰☷, 태(泰)☷☰, (觀)☴☷, 장(大壯)☳☰, 박(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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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快)☱☰ 등 12괘를 그려서 곤(坤)과 복(復)의 사이가 태극이 된다고, 

곧 ‘곤→태극(0)→복’이 된다고 풀이하셨다. 건은 음이요, 곤은 양이라 

하여 음과 양은 일정불변의 것이 아니요, 양이 음을 낳기도 하고 음이 

양을 낳기도 한다고 하셨다. 과거 부산 학교 박지홍 교수가 이 구 을 

해석하며 선생님께 문의하 더니 선생님은 “곤괘(☷☷)는 음(--)뿐이니 

완 히 깜깜하여 아무것도 없는 형태요, 복괘(☷☳)는 곤괘에서 양(―)

이 간신히 하나 생겨난 상태이니,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사물이 비로소 

생겨난 형태이다. 천지창조의 순간이라 하겠다. 이는 곧 ‘곤’이 ‘복’이 

되려면 ‘곤→태극(0)→복’의 경로를 밟아야 함을 뜻하며, ‘태극’이 움직

여서 ‘복’이 생겨났음을 일러  것이다.”라고 하시었다고 하 다.

선생님은 한 학자이면서 애국자셨다. 언젠가 건국 학교 개교 기념 

특별 강연회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첫째로 애국지사들이 국외에

서 독립투쟁을 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나라 안에서 애국지사들이 

투쟁했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한 학회에서 우리말과 우리 을 연구

하여 무지했던 국민들을 일깨운 계몽 운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의 마

음속에 애국심이 싹터서 해방 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미국

이나 연합군의 힘에 의하여 나라를 되찾았다는 말 은 로 하지 않

으셨다. 그만큼 선생님은 애국자요, 한 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오신 한 학자 다.

 선생님은 도덕군자셨다. 평소 남의 장 은 말하여 칭찬하시되 단

은 로 말 하지 않으셨고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에 하여

는 로 말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어떤 분에 하여 여쭈어서 선생

께서 말 하지 않으시면 ‘그분과는 사이가 좋지 않으시구나.’ 짐작하

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남에게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 남

의 길흉사에는 빠지는 일이 없었으며 집안과 자신에 한 자랑은 더더

욱 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성격이 꼿꼿하시던지 별명도 없었고 부정과

는 타 하는 법이 없었으며 도리에 벗어난 일이나 말은 하지 않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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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말 만 하시니 자연히 과묵할 수밖에 없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계실 때에 하루 보름이면 반드시 꽃을 

들고 산소를 찾으셨던 선생님, 부부 실도 남다른 데가 있었다. 유교 

집안 출신이라 가례는 엄격하게 지키셨던 깨끗한 신사 다.

끝으로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조선어학회 사건 때 고문을 가장 

악질 으로 한 사람은 고등계 형사 부장이었던 안정묵이라는 자 고, 

김건치라는 자는 자기 스승이었던 이윤재 선생을 보고 “네까짓 놈이 

선생이냐? 개xx 같은 놈 같으니, 맛 좀 야 바른 로 겠느냐?”하고 

마구 두들겨 팼다고 하 다. 이 이외에도 한국인 악질 형사로는 박동철

과 이토(본명 윤〇〇), 주병훈, 마쓰야마(본명 이〇〇)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기 출세를 하여 경찰서장이 만류하던 일까지도 서슴

지 않고 온갖 만행을 한 자들이라 하 다.

복 후 어느 여름날, 건재 선생이 을지로 입구에 있었던 내무부 앞

을 지나가는데, 군가 달려오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기에 보니까 악질

인 고문을 했던 수사계 주임 주병훈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

니, 복 후 홍원 청년들이 안정묵을 잡아다가 코를 꿰서 등에는 ‘나는 

애국지사들을 악질 으로 고문한 개놈’이라는 을 쓴 을 메게 하고 

홍원 시내를 한 바퀴 돌리고는 때려죽 는데, 자기는 밤에 도망하여 월

남하 다고 하면서 지 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고생하니 선생님

께서 직장을 구해 달라고 애원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취

직을 시켜 주었다고 하셨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과거를 상 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이 참다운 도덕군자임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논어 팔

일(八佾) 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루어진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수행한 일은 간하지 아니하며 지나간 일을 탓하지 아니한다.’ 선생님은 

이 가르침을 그 로 실천하신 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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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생님은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로서 온화한 성격으로 언제나 

조용하게 지내신 어른이시다. 《큰사 》 편찬의 주무를 맡으셨던 까닭

으로 조어론 분야의 정 하고도 정확한 기술 면에서는 구도 따를 수 

없는 독보  권 를 가진 어른이었다.


